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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수국의 섬’ 도초도가 대지의 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치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신작 <숨결의 지구> 이야기다. 2018년 신안군은 
‘1섬 1미술관’ 정책을 발표했다.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지역 일대에 미술공간 27개를 건립한다. 그중에서 ‘신안 예술섬 
프로젝트’는 해외 거장의 작품 세계를 테마로 삼은 전시 공간이다. 
엘리아슨을 비롯해 제임스 터렐, 안토니 곰리, 야나기 유키노리 
등이 참여한다. <숨결의 지구>는 이번 프로젝트의 첫 결실. 6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11월 15일 대중에 최초로 공개됐다.

<숨결의 지구> 부분 2024_이 작품은 신안의 ‘1섬 1뮤지엄’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공개됐다.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도초도의 

지형을 용암석 타일로 재해석했다.

엘리아슨은 빛, 대기, 무지개 등 자연 현상을 예술언어로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생태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숨결의 지구>는 그러한 예술세계를 집대성한 작품이다. “다른 
평면작품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번에는 3차원 형태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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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다. 패턴의 기하학은 거의 10년 전에 시도했던 도상이다. 
마치 이 <숨결의 지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온 것 같은 느낌이다.” 형식뿐만이 아니다. 이번 작품엔 그가 
다뤄온 자연 요소가 한데 연결된다. 화산이 빚은 도초도의 
토양에서 빛, 날씨, 바람, 그림자까지 섬을 아우르는 생태의 흐름을 
형상화했다.

<숨결의 지구>의 미적 경험은 작품과 마주보면서부터 시작된다. 
설치 공간을 향해 팽나무 숲에 펼쳐진 오솔길은 현실과 낙원을 
대별하는 포털이다. 그곳을 따라 걸으면 “소비와는 거리가 먼 
공간, 노동도 의무도 없이 오직 경험과 소통만이 존재하는 공간”에 
도착한다. 작품은 밖에서 보면 돔 모양을 띠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구 형태의 개방된 공간과 만난다. 햇빛은 알록달록한 타일에 
반사되어 색을 갈아입으며 들어오고, 날씨에 따라 비, 눈, 바람이 
내부를 채운다. 사람의 목소리와 발소리, 자연이 오가는 모든 
진동이 곡선형 벽을 따라 은은하게 울린다. 숲에서부터 감상자를 
따라 들어온 모든 생명이 하나가 되는 혼성. 그 하모니에 작가는 
‘지구’라는 이름을 붙였다.

<숨결의 지구> 설치 전경 2024

엘리아슨의 생태주의적 예술은 이제까지 환경 문제에 개입하는 
‘경고’의 형태를 띠었다. 이번 작업 역시 환경을 다루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방점이 희망에 찍혔다는 것이다. “기존 작업이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숨결의 지구>에는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긍정의 힘이 담겨있다. 작품 내부, 그러니까 
‘지구’에서 우리가 자연과 연결됨을 느끼고, 환경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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